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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
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
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
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. (골로새서 1장 15-17절) 
 
 

빛은 창조와 성탄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는 형상입니다. 창조주께서 “빛이 

있으라” (창 1:3) 명하셨고 온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. 그리스도의 탄생은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

사건이었고 어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광채속의 현현을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. (요 1:4-5) 

 

비록 이 시대의 환경파괴의 현실이 창조세계의 찬미를 흐리게 하지만 성탄절은 찬양의 

절기입니다. (눅 2:14) 별들의 찬양이 소음과 공해로 방해받고, 바다의 율동이 기후변화로 

훼방당하며, 생명을 발하는 많은 아름다움들이 탐욕에 뿌리내린 부정한 음모들에 의해서 상처를 

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구는 신음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. 이미 

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기 힘겨운 성탄을 맞고 

있습니다.   

 

마리아와 요셉의 때에 아구스도 황제는 모든 권력을 자기 손안에 쥐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. 

그는 “온 세상”이 (성경적 언어로 오이코우메네) (눅 2:1) 자기에게 세금을 바칠 것을 공포하였고, 

미천한 한 부부는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다른 계획을 

가지고 계셨고, 지금 우리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예언자적 사명을 

성취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진실로 “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

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계신 분”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. (골 1:17; 시 2:7-10) 

 

성서학자 바바라 로싱은 옛날 가이사의 제국주의적인 오이코우메네가 멸망하였듯이 지금의 

정치적, 경제적, 군사적 제국들도 멸망중에 있다고 지적합니다. 그러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

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진정한 오이코우메네의 새 세상으로 변혁될 

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. (사 65:17; 계 21-22장)     

 

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변혁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새 세상을 일구는 변화의 도구로 

주님께 드립니다. (고후 4:16)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모든 



생명들이 화해를 이루는 천사들의 소망의 찬양이 성취되는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. 

(고후 4:16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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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의 성탄 메시지는 세계교회협의회 홈페이지에서 (www.oikoumene.org/?id=7307) 에서 

영어와 더불어 독어, 불어, 스페인어, 한국어, 아랍어, 그리스어, 스와힐리어, 포르투갈어, 

케츄안어, 사모아어, 이태리어, 힌두어 등의 언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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